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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제주박물관에 야외 전시되었던 덕판배의 해체 작업 장면 해체돼 보관중인 복. ▲

원품 부재는 앞으로 덕판배 원형 복원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까 사진 이승철기자. / =

육지 배에 비해 좁고 작은 규모

진상마 실어 날랐던 기록 전해져

복원품 관련 논란 성과로 이어야

떼배를 이용한 원거리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. , 

떤 방법으로 바닷길을 건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하기 . 

이전엔 원시 형태의 떼배로 바닷길을 헤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.

왜선에 이어 속도 빠른 제주선▶

그럼에도 제주배의 상징물을 떼배로 한정지을 순 없다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다양한 해상. 

활동을 펼친 제주섬 사람들은 떼배 말고도 다른 제주배를 가졌다. 

순행하면서 여러 포구에 이르렀는데 뱃사공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왜선 제주선" , ( ), ( ), 倭船 濟州船

조선 을 새로 만들도록 하여 동시에 출발시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내려 가게 하였더( )漕船

니 왜선이 가장 빨랐고 제주선이 그 다음이었으며 조선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, . 

라가게 하였는데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선은 판자가 얇아 빨리 가기에 . 



편리하기 때문입니다."

년 성종실록 에 나오는 대목이다 뱃길을 통해 다른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제주사람들에1491 ' ' . 

게 배는 필수품이었다 그만큼 제주섬의 해안 특성을 고려한 배가 만들어졌으리라 본다. . 

바다를 누볐던 제주 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탐라는 위대한 해양국가 였음에도 조선왕조의 유. ' '

교적 쇄국주의에 의해 그 존재가 와해되었다는 전제 아래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를 ' '(2006)

냈던 고용희씨는 탐라의 배 가 빠르고 날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바다에서 본 탐라의 ' ' . '

역사 에서 김성호의 저서 중국 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년 을 인용해 탐라 백제의 배는 ' ' 1500 ' " , 

노와 키 그리고 돛의 요소를 갖춘 노형해선으로 바람이 없을 때에는 키를 거두어 노를 젓고, 3 , 

바람이 불 때는 키를 장착해 돛을 달았다 면서 탐라 백제의 배는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" " , 

장강 하류와 항주만의 모래판 한반도 서해안의 갯벌과 제주도 모래 포구에 착선이 용이하므로 , 

중국인들은 이 배를 사선으로 불렀다 고 썼다" .



크기 덕판배는 척에 불과9m 1▶

오래된 제주배의 실체가 몇몇 기록에 의해 짐작되는 현실에서 덕판배를 제주 전통배중 하나로 

꼽는 이들이 많다 덕판배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 다만 국어사전엔 덕판 을 두고 배의 이물 . . , ' ' '

끝 가장자리에 덧놓은 널빤지 를 일컫는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덕판배란 명칭을 찾아보기 ' . 

어렵다 제주어사전 은 덕판배 에 대해 바닷가 바위에 배를 대어 우마 따위를 싣고 내리. ' '(2009) ' ' '

기에 적합하게 선수를 넓고 평평하게 만든 제주도 고유의 배 라고 적어놓았다' . 

덕판배는 연륙선 상선 진상선의 역할을 했던 제주배로 알려져있다 고광민씨는 제주도포구연, , . '

구 에서 정조 년 의 제주순무어사 박천형의 서계를 통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 '(2003) 5 (1781)

덕판배의 특장을 끌어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제주의 배는 육선 과 같지 않다 모두 협소. " ( ) . 陸船

하다 좁고 작은 본도의 배로 많은 말 을 실어나른다 배가 부서질 뿐만 아니라 말이 짓밟히. ( ) . 馬

고 넘어져 죽는 수가 많다 예전과 같이 육선으로 말을 실어나르는 것을 제주의 모든 백성들이 . 

바란다 고 했다" . 

제주교육박물관 소장 고문서에도 년 월과 이듬해 월에 제주도 삼읍의 배를 총동원해 진1794 5 5

상마를 나누어 싣고 본토로 떠났던 기록이 있다 고문서에 나온 덕판배의 크기를 보면 약 . 

에서 약 에 이른다 이때 총 척의 배가 쓰였는데 가 넘는 배는 6.84m( ) 9.12m( ) . 9 9m 1四把半 六把

척에 불과했다 그 당시 한반도의 왕래선이나 상선에 비할 때 크기가 작다. .

덕판배는 일제강점기 선박 개량 정책 등으로 차츰 흔적을 감춘다 년 제주지역에는 척. 1939 21

의 덕판배가 남아있었다 해방 무렵엔 우도에 있던 척마저 사라진다. 1 .

잊혀졌던 덕판배는 년 제주도 승격 주년 기념사업으로 제주대학교박물관이 용역을 맡아 1996 50

복원하면서 다시 살아난다 제주대박물관에 야외 전시되었던 덕판배 복원품은 년 국립제. 2001

주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자리를 옮겼지만 년 월 끝내 해체된다 이 과정에서 덕판배 복원2008 7 . 

품 원형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제주 해양문화의 궤적을 찾기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, 

실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. 

덕판배 복원품 원형 논란 남기고 해체

년 제작 국립제주박물관 야외 전시후 년 철거 1996 2008… 

국립제주박물관은 년 월 야외에 놓여있던 덕판배 복원품을 하나하나 뜯어냈다 년 2008 7 . 2001

박물관 개관 이래 관람객들과 만나왔던 덕판배 복원품은 그렇게 이름없는 나무 토막으로 돌아

갔다.

박물관이 덕판배 해체를 결정한 것은 선박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하부구조의 분해가 심

각한 데다 수리 보강과 보존 관리만으로 더 이상 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

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선박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목제보존처리 . 

전문업체인 경담연구소에 덕판배 복원품 조사 용역을 맡겼다.



용역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덕판배 복원품은 제주의 전통적인 덕판배의 원형 으로 단정짓기 " ' '

어렵다 고 밝혔다 경담연구소는 선수재나 저판의 구조가 전통 한선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" . , 

복원된 닻이 선박의 규모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작아 실제 선박 운용시 사용할 수 없는 점 일, 

제강점기 이후 조림되어 재배되기 시작한 삼나무를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복원

과 동떨어진 점 등을 들며 그같은 진단을 내렸다. 

박물관은 복원품을 해체하면서 향후 제주 덕판배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증자

료와 문헌을 찾고 고선박 전문가 설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, . 

러면서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통적인 덕판배에 대한 고증을 더해 복원에 활용할 

수 있도록 덕판배 복원품은 부재별로 해체해 보존처리후 분리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.

덕판배 복원품 해체는 논란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덕판배가 육지의 배와 다른 특성이 있는 데. 

도 배의 구조 등이 전통 한선과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덕판배의 원형이 아니라고 성급하게 

결론을 지었다고 주장했다. 

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※

저자권자 한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< © (http://www.ihalla.com) >


